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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新)행정부 출범 대비
통상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

- 산업부 주관, FTA종합지원센터 등 참석 「통상지원기관 협의회」 개최

- 미 신(新) 행정부 대비 우리 기업의 통상 우려 해소 위해 

지원기관 간 협력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1.20(수) 14시 서울 무역

센터 51층 회의실에서 최진혁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주재로 ‘통상지원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미 트럼프 신(新)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로 우려되는 우리 기

업의 통상애로를 해소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과 같은 신통상규

범에 대한 공동 대응 지원을 위해 통상지원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CBAM)생기원, 중진공, KTL, (공급망실사)코트라, KPC, (수출통제)무역안보관리원, 
(RE100)에공단, (수입규제)코트라, 대한상의, (해외인증)표준협회, 해외인증지원단 등

  협의회를 계기로 FTA종합지원센터가 기존 FTA 수출지원을 넘어 통상

지원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미 신정부 출범과 신통상규범 등장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통상애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통상지원기관들 또한 기관별 신통상규범 동향 및 

지원 프로그램을 협의회에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이 

신통상규범에 대비해나가도록 서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진혁 국장은 “미 신(新)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FTA지원센터와 통상지원기관들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협의회 운영을 통해 새로운 미 정책기조 및 EU CBAM 등 신통상 이슈에 

우리 기업들이 잘 대응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경민 (044-203-5760)

통상협정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양용태 (044-203-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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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통상지원기관 협의회 개요

□ 추진 배경

ㅇ 신통상규범* 지원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수출기업 통상애로 해소 지원 방안 논의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공급망실사지침, ESG, RE100, 수출통제, 해외인증 등

□ 회의 개요

ㅇ 일시 : ’24. 11. 20.(수) 14시 ~ 15시 15분

ㅇ 장소 : 무역협회 트레이드센터 51층 소회의실

ㅇ 참석자

-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책관(주재), 담당 사무관

- (FTA종합지원센터) 단장 및 활용정책실장, 담당 실무자 등

- (지원기관)(CBAM)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생산기술연구원
(ESG)생산성본부, (EU공급망실사지침)KOTRA, (수출통제)무역안보관리원,
(수입규제)대한상의, (해외인증)해외인증지원단, (RE100)한국에너지공단,

ㅇ 논의내용 : ①FTA종합지원센터 기능 개선방안
②「통상지원기관 협의회」 향후 운영 방향
③기관별 신통상규범 대응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

□ 세부 시간 계획

시간 주요내용

14:00 ∼ 14:05 5‘ ㆍ모두발언

14:05 ∼ 14:10 5‘ ㆍFTA종합지원센터 기능 개선방안 요약

14:10 ∼ 14:15 5‘ ㆍ통상지원기관 협의회 운영 방향 발표

14:15 ∼ 15:00 45‘ ㆍ기관별 신통상규범 지원 현황 및 계획

15:00 ~ 15:10 10‘ ㆍ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5:10 ~ 15:15 5 ㆍ마무리


